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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중심가를관통하는세느강푸른물은파리의역사와함께언제나유유히흐르며다소무거워보이는도시에숨통을터주는역할을하고있다.조근호작 세느강유람선 .

수세기동안파리는프랑스의수도이자르네상스와벨에포

크시대를거쳐현대에이르기까지세계문화예술사에한획

을그은백색대리석의도시이다. 그중심가를관통하는세느

강푸른물은파리의역사와함께언제나유유히흐르며다소

무거워보이는도시에숨통을터주는역할을하고있다.

강주변은아름다운대리석건물들과아치형석조다리등이

푸른강과조화롭게어울려매우아름다운모습이다. 이러한

아름다운세느강의풍광은 19세기인상주의시대의많은화

가들에게그림의주된소재가됐으며글쓰는이들에겐아름

다운사랑이야기의무대가됐던곳이기도해화가로살아가

는내겐파리여행에서놓칠수없는장소이기도하다.

이곳엔지상에서324m나우뚝솟은에펠탑이강을내려다

보고있으며, 루이 14세가살았던루브르궁을개조해현재는

미술관으로사용하고있는루브르미술관, 레오까락스감독

의영화 퐁네프의연인들로유명세를떨친퐁네프다리,드

라마 파리의연인에서주인공김정은이걸었던알렉산더 3

세교를비롯해각각의사연들을간직한크고작은다리들, 꼽

추콰지모도의전설이전해지고있는노틀담성당등이있다.

이곳세느강에는이러한명소들을보기위해각국에서온

관광객이적지않다.관광유람선운항도늘어강위를오가는

유람선의모습은세느강의아름다운경치의일부가된지오

래이다.

크고작은유람선위의사람들은명소에깃든사연과같이

각자의이야기를써내려가고있을것이다.그중어떤이는영

화 퐁네프의연인들에서주인공알렉스와미셸처럼가난하

지만가장순수한사랑을시작하고있는지도모른다.

나에겐파리를생각하면떠오르는젊은시절에보았던2편

의영화가있다. 지금도가슴찡한감동의사랑이야기 퐁네

프의연인들 과 노틀담의꼽추다.

이강을가로지르는30여개의다리중지어진지400여년

이나된가장오래된다리인퐁네프다리는인상주의화가피

사로나 르느와르에 의해서도 그림으로 그려졌으며, 이 다리

에서만나사랑을하게되면사랑이꼭이루어진다는구전을

모티브로하여레오까락스감독이직접시나리오를쓰고감

독까지 맡아 4년에 걸쳐 1억9000만 프랑(한화로 약 250억

원)의거금을투자한대작도만들어졌다.

퐁네프다리에서불쇼를하며노숙으로궁핍하게살아가

는알렉스(드니라방)는 실명위기에처해애인으로부터버

림받고 이 다리에서 노숙하던 화가 미셸(줄리엣 비노슈)과

만나서로사랑을키워가며연인관계가된다.이때알렉스는

시내를나갔다돌아오는길에지하철역벽에붙은미셸을집

에서찾는벽보를 본다. 사랑하는미셸이보잘것없는자신

을떠나집으로돌아가버릴까봐보이는벽보마다미셸이보

지못하도록모두태워버리고전단지차에불을지르는장면

은지금까지도생생하게기억에남는장면이다. 퐁네프다리

에서만난불우한두젊은남녀의아름다운사랑은알렉스에

게는간절한집착을보일만큼처절한사랑이었을까?

노틀담의꼽추는또어떠한가?

프랑스의대문호빅토르위고의소설 파리의노틀담을영

화화한 노틀담의꼽추는노틀담성당에서종지기로살며숨

어지내는못생긴꼽추콰지모도(안소니퀸)가 아름다운집

시무희에스멜다(지나롤로브리지다)를 짝사랑한다. 그러

나그녀가성당의주교프롤로의질투심때문에마녀로몰려

처형당해죽자콰지모도는주교프롤로를죽이고자취를감추

었다. 훗날 그녀의뼈를 껴안고있는등이구부러진꼽추의

뼈를에스멜다의유골함에서함께발견했다는전설같은이야

기는꼽추콰지모도와주교프롤로, 근위대장페뷔스가집시

에스메랄다를두고벌이는삼색의사랑을애절하고울림있게

전달한다.

세느강은시대를넘어많은사람들에게심금을울리는사랑

과낭만의아름다운이야기들을간직하고있으며, 유람선위

에는이를음미해보려는듯한사람들로붐빈다.

강빛이짙어질무렵내가탄유람선의엔진소리가커지며

하얀연기를내품더니강변에높이솟은에펠탑을뒤로하고

천천히움직이기시작한다.

모두들주변의멋진풍광에취해어떤이는영화속알렉스와

미셸처럼,또다른이는콰지모도와에스멜다처럼,각자세느강

의주인공이되어자신의모습을카메라에담느라분주하다.

이때강가에걸린태양은붉을대로붉어진노을을서쪽하

늘에토해내고있었다.

노을에물든주변명소들의풍경들이시야에가까이다가왔

다가멀어지기를반복하며유람선은퐁네프다리를돌아다

시출발점으로돌아온다.

배가 서서히달리는동안나도영화 퐁네프의연인들의

두주인공처럼뱃머리에서마주 불어오는세느강의밤바람을

맞아본다. 시원한강바람이볼을스칠때영화의엔딩장면이

잔잔하게오버랩된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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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느강유람선에올라사랑이야기의주인공이돼본다


